
  

건강도시와 샬롬커뮤니티의 관계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생활행정학과 신학의 만남-

I.  문제제기 

   

    모든 시민은  마음과 몸, 사회와 환경의 고통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이며 행복하기를 추구한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가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라고 큰 계명을 주었는데 교회나 성

도는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과연 충실하게  대처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

하여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봉사함으로  건강국가를 만들고 건강도시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본분이다. 기독교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도시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애쓰는 것도 

교회의 본분이다. 

  그러면  국가는 국민의 고통을 치유하고 삶의 질 향상의  본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 잘 감

당하지 못하면 왜 그렇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는 빛과 소금으로  

도시의 고통을  잘 치유하고 있는가 ? 아니면 왜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자의 질문과 관련하여   참여정부는  경제적 양극화,  사회적 갈등,  높은 실업률,  측근 비리 등

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정권을 내 주었고  국민의 고통을 치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실패했다. 이

명박 정부는  국정지표의 핵심으로서  섬기는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이 명박 대통령은 "몸을 낮추어 

국민을 섬기겠다"고 여러 번 말해 왔고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도  정부조직도 위에 "국민을 섬기겠습니

다 "라고 적혀있다. 1) 그러나  임기 초반부터 인재등용실패,  국제경제환경의 악화, 정책의 일관성 결

여,  운하정책의 추진, 여론수렴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수입쇠고기의 광우병사태와 관련하여  

민심이반이 커지는 난국을 맞았으며 세계적인 경제질서의 붕괴로  문제들을 풀어가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명박 정부의 초반기는 국민의 고통을 치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 어려운 국제경제 환경속에서 경제문제와 국민통합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건강도시(Health cities)는  위의 질문에 대해 답을 찾는데 좋은 접근이다. 건강국가를 만들 수 있는 

역사적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시절 청계천복원사업은  건강도시사업의 대표적

인 것이다. 1985년 캐나다 토론토의 「건강의료를 넘어서(Beyond Health Care」라는 심포지움에서 

1) 이 대통령은 당선소감(2007.12.19)에서 "저는 겸허한 자세로,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들 앞에 국정을 수행

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선후 신년연설 마지막에 언제나 시작하는 그 초심을 국민을 섬기겠

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인수위 백서, 320쪽).대통합민주신당 방문시(2008.1.17)에 이 대통령은 권력자

가 아니라 경영자에 불과합니다(인수위백서, 337). 대통령 취임사(2008.2.25)에서 이 대통령은 서두에서  

"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국립현충원 참배시

(2008.2.28) 국민을 섬기며 선진일류국가를 만드는데 온몸을 바치겠습니다(인수위백서 339). 



아이디어가 싹텄고 유럽에서 그 아이디어가 심어져서 WHO 1987년부터 4차에 걸쳐 건강도시 프로젝

트가 진행이 되어왔다. 유럽지역에는 1300 여도시가 국가 건강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이 되었고 우리나

라는 41개 도시가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이 되었다. 한국은 올해에 그 연맹에서 여러 면

에서 수상도 했다2).  건강도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시민의 마음과 몸 사회 및 환경의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행정의 이념인 봉사에 직결된다. 특히 행정학자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생활행정학을 탐구했으므로  깊은 관심을 갖는다. 

  후자의 질문과 관련하여 한국교회와 기독인들이 도시의 고통을 잘 치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이다.  단적인 예로  1995년과 2005년을 비교해서 불교, 천주교, 원불교는 교인의 비율이 증가했지만  

 한국교회의 기독인 비율과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는 점이다(www.kosis.kr).3) 한국 교회의 교인수는  

1995년에는  8,760,336명이었는데  8,616,438명으로 14만 4천명( 18,3% ) 줄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멈추고 있는지 반전되고 있는지 계속되고 있는지 2010년 새로운 통계가 나올 때까지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낙관할 수 없다.  이번 아프간 사태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후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러한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에 충실한 교회가 주류라기보다  다수의 교회들이 이런 점을 소홀히 하며 

개교회주의나 교파에 치중되어 있어 같은 도시 안에 교회끼리 도시의 고통을 함께 치유하는 모습이 미

약하고 개교회는 지역사회와 괴리되어 있다.

   샬롬 공동체(shalom community)는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답을 찾는 훌륭한 개념이다.  

Linthicum(2005:4-22)은  이 개념을 공동체 변혁을 위한 핵심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샬롬(shalom)

은 단순히 평화(peace)를 넘어서 치유와 축복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이다.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 관계회복의 정상적인 모습이 샬롬인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자신과의 관계, 인간

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회복의 열매가 샬롬이며 이것은 성경적 전인건강이라 표현할 수 

있다. 성경적 전인건강을 위해 애쓰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인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다. 성경 곳곳에 도시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도시를 성으로 번역했기에 복음이 

현실 속에 역사하는 현실감을 위축시키고 있다. 구약에는 가인의 후손이 만들어간 도시를 묘사하고 있

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도시를 통해서 전개되며 예수님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도시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교회도 도시화의 비율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대부분 도시 속에 존재하고 있

다. 교회와 도시는 어떻게 보면 공동운명체이다. 도시의 고통이 많아지고 문제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나고 그 도시는 황폐화될 것이다. 교회가 도시의 고통을 외면하면 마찬가지로 도시민이 

2) WHO와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에서 2008년 건강도시상이 시행되었다.  7개의 상을  5개 지자체

에서   받았다. 활기찬 노후생활과 안전부문(서울 성북),  우수공중위생 시설 프로그램부문(서울 성북, 경

남 진주),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내 건강부문(강원 원주),  포괄적인 금연정책부문(강원 원주, 경남 창원), 

폭력예방부문(충남 금산)이다. 

3)  불교: 10,726,463명(22.8%) 1995년 보다 40만 5천명 증가,  기독교: 8,616,438명(18.3%) 1995년보다 

14만 4천 명이 감소,. 천주교:5,146,147명(10.9%)  1995년보다 219만 5천명이 증가,  원불교: 129,907

명      1995년보다 4만 4천명 증가



떠남으로 교회는 위축되고 쇠하여질 것이다. 선교적 관점에서 도시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있어왔

다(Conn & Ortiz, 2001; Green bay & Monsma, 2000; Claerbaut, 2005;  Conn et al., 2002, 

Meyer et al, 1992). 우리나라는 연구가 많지 않지만  신학지남을 통해  총신대 교수들의 논문들이 주

종을 이루고 있고 산업선교와 관련한 논문이 발견된다(간하배, 1994; 정병관, 2000, 2006 ;김남식, 

2000; 김성욱, 2000;김성태, 1994; 장석만, 2005; 이형락 1997 ). 도시선교에 관한 논문들은 본 연구

에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공적 신학의 연구는 사회의 복지나 도시에 중요한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Forrester,2004;Stackhouse,1997; 이형기(2008; 이승구, 2008;김경재, 2006 등 ) . 

  그러나 샬롬(shalom)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건강도시라는 개념과 교회의 역할을 연결하는 연구는 처

음 시도이다. 정부와 일반시민이 건강국가를 만들고 건강도시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경

적 건강도시를 만드는 것과 궁극적 목적은 다를 지라도 도시민의 고통을 치유하는 점에서 많은 공통적 

요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의 자원을 통해서 도시민의 고통을 치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일뿐 아니라 건강한 시민문화를 이루고 도시민에게 삶의 질을 높

이는 시정부의 목표와도 부합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건강도시와 샬롬 공동체와의 

관계를  행정학과 신학의 학제적 관점에서 다루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생활행정학 관점에서 

건강도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샬롬커뮤티를 신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여  이 두 가지의 공통분모

는 무엇이며  오늘날의 함축적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다루려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

이다. 

II. 건강도시의 생활행정학의 접근  

1. 건강도시의 이해 

  

 건강도시(healthy cities)라는 말은 건강이라는 말과 도시라는 말이 결합된 것이다.  건강한 도시라고 

번역하지 않고 건강도시라고 번역한 것은 건강도시가  도달된 상태로서의 결과이기 보다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좀 더 단축된 표현의 의미를 담는다.  건강도시를 이 땅에 건설하는 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고 시민자신의  인격체의 건강과 주변 환경의 건강을 위해서이다.  따라서 건강도시

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존재목적인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특히 전인건강이라는 핵심개념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1) 핵심개념의 이해   

 

① 삶의 질의 개념  

    삶의 질은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중이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삶의 질 연구는 주관적인 관점

과 객관적인 관점 및 통합적인 관점으로 나누어진다(조명한․차경호, 1998:15-25; 전인철, 1998:4-10; 

하혜수: 1996:82-84; 김영섭, 1996: 587-596). 

  주관적인 관점의 삶의 질은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만족감으로 규범적인 가치와 삶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인간의 행복과 비슷한 개념이다. 객관적인 관점의 삶의 질은 인간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조건을 의미하며 객관적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데 특색이 있다(전인철, 

1998:12-18; 김광웅외,1991:72). 통합적 관점은 내면적인 심리와 객관적인 조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을 함께 고려한다(조명한․차경호, 1998; 김상균, 

1996:217-241). 통합적인 관점 중에서도 물리적, 환경적, 심리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는 학자도 있다(이

달곤,  1990:289-320). 

   주관적인 관점은 자신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 존재가 자신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전인

철, 1998:18-25). 그러나 가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객관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객관적인 관점은 

서로의 조건들을 비교하여 일반적 기준을 만들기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인격적인 존재의 다양성

을 무시하고 기계적인 지표를 만들기 쉬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통합적인 관점이 보다 합리적이다.

   ② 건강의 개념 

 건강이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질병의 반대명제(antithesis), 균형된 상태(balanced state), 

성장(growth), 기능성(functionality), 적합성이 좋음(goodness of fit), 온전성(wholeness), 안녕

(wellbeing), 초월성(transcendence), 강화(empowerment), 자원(resource)을 뜻한다(Sheinfeld-Gorin 

& Arnold, 2006:3-17).  건강도시 내의 건강개념은 안녕, 온전성, 균형된 상태, 질병의 반대 명제 등

의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의미로 국한하기가 어렵다. 

   WHO의 건강개념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신체적인 허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

회적 안녕상태(wellbeing)로 정의한다. 안녕상태는 영어로 직역하면 잘(well) 있는 것(being)이다. 

4). 

   ③전인건강의 개념 

전인건강은  인격체의 건강과 그것을 둘러싼 환경도 포함한다.  앞서 지적한   WHO의 건강개념에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다. 즉  WHO는 건강을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상태(wellbeing)로 정의하고 있

으며 이러한 포괄적인 건강개념을 갖고 있다(Phillips &Verhasselt,1994:3).5) 

건강개념은  <그림 1>과 같이  다차원의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건강은  소극적 차원에서 적극적 차

원으로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더욱 확장되고 발전하고 있다. 즉 건강의 범위가  단순히  몸이나 

정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외에 사회적 건강, 환경건강도 포함되며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영적 

건강도 포함 한다 . 건강이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 뿐 아니라 적극적 차원의 생

5) 



활의 향상된 질이나 생활의 활력을 포함한다. 

      

<그림  1> 건강개념의 발전

출처: Longst, health policy in U.S.A  p. 2 재구성 

 ④  삶의 질 향상과 전인건강의 관계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을 포함한다. 넓은 의미의 환경의 건강은 사회

의 건강과 문화의 건강 및 자연의 건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좁은 의미의 환경의 건강은 자연의 건

강이나 시설환경을 포함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전인건강(holistic health) 또는 총체적 건강(total 

health)으로 파악 된다6). 이러한 전인건강개념은 인간의 다차원성(multidimesionality)과 유기적인 관련

을 맺고 있다(Lyng,1990:66). 인간은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영적 측면을 갖고 있다.   삶의 질

은 건강의 시각에서 바라 볼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의 결과는 건강이며  다차원의 면에서 전인건강이다.  

인간은 구체적 영역에서 다양한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은 <표  3>과 같이  

마음 몸 사회 환경의 건강과 긴 하게 관련되어 있다. 

6) ｢전인건강과 관련해서는 holistic health, wholistic health, whole person health, total health 등 여러 

가지 영어 표현을 접할 수 있다. 그 중 holistic health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마음과 몸의 건강 외에 

보다 포괄적으로 사회나 환경의 건강을 포함한다. 즉 총체적 건강(total health)을 의미한다. wholistic 

health는 마음과 몸의 통일체인 인격체의 건강에 보다 초점을 두는 개념이며, 전 인격체의 건강(whole 

person health)의 의미와 유사하다. 전인 건강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며, 그에 따라 어떤 명칭이 더 나

을지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인격체와 인격체를 둘러싼 사회와 자연 환경이 긴 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wholistic health나 whole person health도 사회나 자연 환경을 포함하여 넓게 정

의할 수 있다. 전인 건강과 관련된 영어 명칭으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 계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환경건강과 사회건강 사회건강과 시설환경(생활조건)
개인건강(마음건강 몸건강 

)

 is continually creating and 
improving those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expanding those community 
resources which enable 
people to mutually support 
each other

in performing all the functions 
of life and in developing to 
their maximum potential.”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조성과 

개선 

상부상조하게 하는 지역사회자

원의 확장 

구성원의 삶의 모든 기능과 

모든 잠재재력개발 

생활 영적 정신 영양 운동 휴식 의료 예술 청결  관광 봉사 

건강 마음 마음 몸 몸 
마 음 , 

몸   
몸 마음 환경 마음 

사회 

    

<표 3> 삶의 질의 각 영역과 전인건강 

     

2) 건강도시의 개념과 특질  및 지표 

       

      ① 개념과 특질       

    

  건강도시(healthy cities)는 도시건강(urban  health)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역동적 개념이다.  도시건강

은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의 활동의 보다 증가되는 적실성 있고 도전적인 분야이다.  많은 연구들과 

보고들이 빈곤, 폭력, 사회적 소외, 공해, 낙후된 주거, 노년과 젊은 층의 불만, 노숙자, 잘못된 국토계

획, 참여와 불평등요구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의 결핍과 같은 증대되는 건강도전을 강조한다. 유럽지역의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가치를 보여주어 왔다. 건강도시프로젝트는 

분명한 정치적 결단을 포함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역수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에 기초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대중적인 메커니즘이다

   건강도시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계속적으로  조성하고 개선하며 도시민이 삶의 모든 기

능수행과 최대한의 잠재력 개발에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역사회의 자원을 확장하는 도시이

다. 7) 간단히 말해서 건강도시는  시민의 전인건강을 위해 애쓰는 도시이다.  원래의 개념을 몇가지 요소

로 분석해 보면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

<표 4 > 건강도시 개념 요소의 분석  

7) “ A healthy city is one that is continually creating and improving those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and expanding those community resources which enable people to mutually support each 
other in performing all the functions of life and in developing to their maximum potential.”  



특질 
전인건강

차원 
 주거환경을 포함하여 청결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   환경건강 

현재 안정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체제  환경건강 

강한 상부상조적이며 비착취적인 지역사회  사회건강

시민의 삶과 건강 및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시민이 높은 수준의 참여와 
통제 

 사회건강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욕구(음식. 물, 주거, 소득,  안전과 직업)의 충족노력   
몸, 사회, 
환경 건강

다양하고 폭넓은 접촉의 기회와 교류 및 의사소통을 통해  넓고 다양한 경험과 자원의 
접근 

사회건강 

다양하고 활력있으며 혁신적인 시의 경제 사회건강 

도시의 과거와  거주자의 문화적 생물학적 유산과  함께 다른 집단과 개인들의 연결을 
격려

사회건강

이전의 특성과 양립하고 고양할 수 있는 형태 
사회, 환
경의 건강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적절한 수준의 국민건강 및 질병치료 서비스 몸건강 

고도의 건강상태(높은 수준이 적극적 건강과 낮은 수준의 질병)

 마음 건

강, 몸건

강 

 건강도시는 시민의 마음, 몸, 사회, 환경의 건강을 위해 애쓰는 도시이다.  시민의 마음과 몸 및 사회와 환

경이 잘 있도록  하는 도시이다. 시민의 마음, 몸, 사회, 환경의 고통을 치유하는 도시이다. 건강도시는 도시

민의 전인건강문제해결에 노력하는 도시다. 건강도시는 도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문제해

결의 자원을 확장하는 도시다. 건강도시는 도시민의 행복, 전인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이

다.  건강도시는 행정에 건강개념을 반영하는 도시이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건강도시는 산물이 아니고 과

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구상에 완전한 건강도시는 없고 연속선상의 과정에 있고  건강도시의 수준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높은 수준에 도달 되었다고 머물러 있고 노력 안  하면 건강도시가  아니다. 문제가 

많은 수준 낮은 도시도  전인건강을 위해 힘쓰면 건강도시가 될 수 있다. 전인건강의 관점에서  건강도시는

<표 5>와 같이 특질을 갖는다( http://www.euro.who.int/document/E56270.pdf   ). 

  

<표 5 >건강도시의 특질과 전인건강  

  출처:  Twenty steps for developing  a Healthy Cities project p.9.의  재구성 

 ②  건강도시의 지표 

건강도시의 지표는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WHO에서 발전해 온 지표는 <표 6>과 같다.



기간 강조점 참가도시수  

범주 항목 

건강서비스 

환경적 지표 
간  

사 회 경 제 적 

지표 

< 표 6>  건강도시의 지표 

출처:http://www.euro.who.int/document/hcp/ehcpquest.pdf

   ③  WHO  건강도시 프로젝트  

  건강도시의 아이디어는 1985년  토론토에서 "보건을 넘어서" (Beyond Health Care )라는  라는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도시가 인구집단에 가장 가까운  거버넌스(협치)의 수준을 갖고 있으

며  그러므로  건강에 미치는 요인에 가장 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념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러한  아이디

어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은 2년 후에 만들어 졌고  WHO가  건강과 적극적인 건강정책(positive health 

policy)을 촉진하고   좋은 실제모범사례를 개발하기 위해서 유럽도시들이 시범사업( pilot project)을  지원

했다. 그 아이디어는 한시적인 것((1987-1992한정) 이었다. 시범사업을 11개 도시에 시작한 후에  WHO는  

그것이 운동을  일으켜왔다는 것을 발견했다.  유럽에서는 처음 5년간  35개  건강도시에서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 개국에서 국가적 연결망이  발전되었고  특별한 주제나 관심에 근거하여 12개 그룹의 시가 다중시 행

동 계획(multi-city action plan) 으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도시들은  일정한 수준의 건

강에 도달되었기 때문에 엄 한 의미의 프로젝트 대상의 도시는 아니었다. 그 도시들은  스스로  보다 건강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이해했다.  그 프로젝트를 한 도시들은 특정한 분야의 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

해 왔다. 즉 도시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정치적 결단의 수행, 시의 건강쟁점에 대한 가시적인 자료제시,  조

직부서간의 일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포함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의 실행,  건강과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단계적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만인을 위한 건강의 전략의 효과를 위한  

WHO의 주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그것은  정치적, 전문적, 기술적  연합을  도출해내고 지역수준의  활동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나타내 주었다.  WHO 건강도시프로젝트는 4기에 걸쳐 진행해 오고 있다.

< 표 7 >  WHO 1-4기 건강도시 프로젝트 



(4) 외국의  건강도시의 현황

 ① 유럽의 건강도시

  건강도시운동은 지금 세계전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지역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역사와 경험 및 사례들이 가장 풍부하다. 

 유럽의 국가 건강도시네트웤(national Health Cities Network)은 건강도시의  참여에 대한 도시의 강한 

요구에 대한 자발적 반작용으로 발전했다. 1987년 WHO가  11 개 시범도시와 함께  건강도시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그것은 급격히 팽창했고 크게 가시화 되었다. 오늘날  국가 건강도시네크웤은  WHO  유럽 지

역에서 29개 나라에서 1300 시와 마을 및 조직이 참여했다.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불란서와 독일의 경우를 

소개하려 한다(  http://www.euro.who.int/document/e82653.pdf ).

   

 ② 미국의 건강도시 

미국은 1987년  WHO의 건강도시 개념을 주창한 지도자들에게서 자극받아 미국의 건강부서 공무원들이  

미국에서도  건강도시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데  노력하기로 결정했고  캘리포니아 건강도시 프로젝트

와 인디아나와   콜로라도의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Twiss, 2000; Adams, 2000).

1998년부터 20003년 사이  캘리포니아 건강도시 지역사회 프로그램(California Healthy Cities and 

Communities Program: CHCC program )이  수행되었다. 69개의 도시와 지역사회에서 실행되



국가별 프로그램 시행연도 

The Johannesburg Healthy City Program 1993

The Cape Town Healthy City Program 1996

The Dares Salaam Healthy City Program 1996

Libreville Healthy City Program - Gabon 1997

The Bangui Healthy City Program 2000

Nouakchott Healthy City Program 2000

Kampala Healthy City Program 2000

Mbabane Healthy City Program 2001

Healthy City Program in Mozambique 2001

었다. 이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개인, 시민참여, 조직, 조직간의 관계, 전체로서의 지역사회,  지속가능

성의 변화,  증가된 지역사회의 역량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하게 하는 

것은 미국의 건강도시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인디아나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인디아나 간호대학에서 일차 보건을  건강도시개념과 연결

한 Trevor  Hancock의 강의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왜 인디아나 폴리스가 건강도시가 되지 못하는가 

(Why doesn't Indianapolis become a healthy city?)라는 물음에 대해 강의했다. Beverly Flynn은 지역사

회간호의 일차 보건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의 수요를 맞추고 일관된 대학학원 교과과정을 맞추기 위해 통찰

력을 가지고 이를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지역사회의 파트너쉽, 지역사회 건강증진, 지역사회 발전, 학제적 

노력, 참여평가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인디아나는 실험도시로   Indianapolis, Gary, Jeffersonville, 

Louisville,  Fort wayne, Saymore, Newcastle과 같이  여섯 개 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출발했으며 나중  

3 곳은 현재 진행중이며 그 중에 New castle이 활발한 편이다.

  ③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건강도시는  그곳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국제회의가 1997년 남아프리카 프레토리아에서 

열린 것이다. 1999년 아프리카 지역 사무소에 의해 아프리카 전역에 건강도시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도

시화와 건강이 아프리카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프리카의 도시화의 비율이 37.3%에 불

과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빈곤과 열악한 환경이  큰 도전이 되어왔다. 아프리카의 건강도시 사례는 

다음과 같다(http://www.afro.who.int/eph/publications/healthy-cities).

  <표 8> 아프리카의 건강도시  사례

 ④  서태평양 지역의 건강도시 

 건강도시 연명은  서태평양 지역의  건강도시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기초에 만들어진  네트워크이다.  

회원들은 도시정부, 국가,  NGO, 사부문, 학술단체, 국제기관이 대상이 된다.  건강도시 연맹은  2003



Casey City http://www.casey.vic.gov.au/

Gold Coast City http://www.goldcoast.qld.gov.au/

Kiama Municipal Council
http://www.kiama.nsw.gov.au/inde

x.html

Logan City http://www.logan.qld.gov.au/

Central and Western District, Hong Kong SAR http://www.districtcouncils.gov.hk

Changshu City, Jiangsu Province

Huai'an http://healthy.huaian.gov.cn/

Islands District, Hong Kong SAR

The Kowloon City District, Hong Kong SAR

Kunshan City, Jiangsu Province

Kwun Tong District, Hong Kong SAR

North District, Hong Kong SAR

Sha Tin District, Hong Kong SAR

Southern District, Hong Kong SAR 

Taicang City, Jiangsu Province

년 10월 17일 필리핀 마닐라의 서태평양지역 WHO 사무소에서 개최된 첫 번째 모임에서 창설되었다.  

첫 모임의 참여자들은 시, 국가 코디네이트,  NGO,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학술

연구소들이었다. 2004년 10월 12-14일 말레지아 사라왁 쿠칭시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그 시의 시

장, 도지사, 시공무원, 국민건강과 도시기획 전문가, NGOs,  학술기관,  국내외 지도자들이 건강도시 

연맹을 창설을 축하하기 모였다. 이 연맹은 건강도시 접근법을 지지하며 건강도시 연맹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그 구성도시나 조직들이  건강도시 접근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고무되기를 

원한다. 한 시나 한 사람에 의한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구성

원들이 그러한 경험을 쌓으면 시나 마을의  도시거주자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큰 도구가 된다. 

 그 연맹은  짧은 역사와 대조적으로 서태평양지역의 건강도시 활동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태평양지역 시와 다른 집단들이 건강도시프로그램(healthy cities program)을 시작해왔다. 그 지역에

서 건강도시 프로그램을 가진 도시들과 집단은 100곳 이상이 되었다.그 연맹은 시와 도시 NGO, 대학, 

국가기관, 사기업 부문 등으로부터 원서를 받는다. 보다 많은 시들과 조직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정회원

과 준회원으로 나뉘져 있으며  시는 정회원으로 그 외 단체는 준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서태평양 지

역 29개국 중 9개국에서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한 회원이  현재 121 개 회원이고 

그  중 준회원을 21개 단체를 뺀 나머지 정회원 도시는  100개이다.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

입된 다른 나라도시의 현황은 <표 9> 와 같다.

   

< 표 9 >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의 가입 현황과 홈페이지 



Tongzhou City, Jiangsu Province http://www.jsjktz.com

Tsuen Wan, Hong Kong SAR
http://www.yuenyuen.org.hk/non-flash/c

h3/ch3-3-6.htm

Wujiang City, Jiangsu Province http://www.jkwj.gov.cn

Yau Tsim Mong District, Hong Kong SAR

Abiko City

Kobe City http://www.city.kobe.jp/ 

Miyakojima City  http://www.city.miyakojima.lg.jp

Nagareyama City
http://www.city.nagareyama.chiba

.jp

Nagoya City http://www.city.nagoya.jp/ 

Obu City http://www.city.obu.aichi.jp/ 

Yamato City

Caloocan City

Dagupan City http://www.dagupan.gov.ph

City Government of Las Piñas http://www.laspiñascity.gov.ph 

Makati City http:www.makati.gov.ph 

Muntinlupa City http://www.muntinlupacity.gov.ph 

Parañaque City www.paranaquecity.com

Valencia City, Bukidnon

   호주가  우리나라가 48개 도시에 이른다.   올해에 21개 시군구가 가입을 했다. 안동시,  아산시, 

부여군,  동해시, 강동구,  광명시, 제천시, 진천시, 무주군, 광주 남구, 서초구, 광주서구,  속초시, 송파

구,  시흥시, 태백시, 의왕시, 완도군, 양구군, 양평군, 영등포구가 해당된다. <표10>에서 매해 WHO 건

강도시연맹에 가입하는 도시가 계속 증가하고있다. 



 <표 10>  우리나라의  가입현황과 홈페이지 및  가입년도 



2.  건강도시에 대한 생활행정학의 관점

  1) 생활행정학의 관점

   행정학은 행정현상에 관한 체계적 연구 또는 지식이다.  학문으로서 행정학의 목적은 학자의 세계

관에 속하는 것이다.  행정학의  목적을 행정현상의 이해와 설명에 국한 하는가 아닌가는 학 

<표 12>  성장기 행정학과 생활행정학의 특성비교



자의 주관에 속하는 부분이다.  

행정학의 목적이 결국  삶의 질의 향상에 있으며 이러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행정학의  관점을 

생활행정학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여 그 특성이  <표 12>와 같이   모색되었다(조무성, 1998; 1999; 

2001; 2002, 2006).  

   사회과학내의 생활이나 삶의 질에 대해 학문의 관심은 일상생활을 강조하는 사회학에서 일찍이 있

어 왔고 경영학에서 녹색산업과 녹색마케팅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Berger & Luckman, 

1966, 박재환 외, 1996, 강수택 1998,; Shrivasta, 1996, Ottmann, 2004).  생명정치학(biopolitics)아

라는 이름으로 정치학분야에서 최근 들어 더욱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Bashford, 2006,  Carmen, 

1997, Bishop&Jotterland, 2006,  Somit & Peterson, 1998). 생명정치학의 용어는 정치학에 생명과



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Morley Roberts(1938)가 그의 책 『Bio-Politics: An Essay of 

Physiology, Pathology, Politics of Social and Somatic Organism』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1)생명정

치학은 정치학의 내의 접근법으로서 진화의 역사에서 사회적이며 정치행태적 성향을 유전적으로 물려

받는 인간관, 2)피로, 질병과 같은 생리적 요인의 정치행태에 대한 영향, 3)정치태도나 잠재적 행태의 

지표로서  생리적 측정(목소리의 강도, 눈 깜박이는 비율의 활용), 4) 낙태, 환경오염과 같이 생물학적

으로 관련된 정책이슈의 네 가지 영역 중 한 가지 이상을 다루는 입장이다(Somit & Peterson, 1998: 

561-562, 1999; 43, Mary-Emerick,2007: 691 )는  행정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생명정치학의 재조명

을 통해  행정학과 연결 가능을 강조한다. Meye-Emerick(2007: 694-704)은  행정학자들이 생명정책

이슈(biopolicy issue)에 관심을 가지고 학문적 준비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많은 행정학자들

이 "생명행정학(bioadministration) “을 연구하고 수행하지만 아직 학문의 정체성(academic identity)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생명정치학이 정치학에  근거해  있을지라도 행정학에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분야와 방법론을 포함하기 때문에  생명정치학을 행정학의  관료제, 인간성, 조직행

태, 정책의 네 가지 영역으로 연결 지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정책의 영역에서 개인 집단 세계의 분석

수준에서  생물학과 관련된 정책이슈의 영역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분석수준에 따른  생명정책(biopolicy)의 이슈 영역

개인적 관심영역 
유전적 개입(유전자 

검사, 유전자 치료 )

출생전 개입 

(낙태, 태아 연구)

생의 주기 이슈

 (영양, 인간실험) 

죽음관련과정 

(말기질환, 자

살개입 )

사회적  관심영역 
인구통제, 성차별, 노화, 생물재해(bio-hazards), 유전과 환경

((nature-nurture)의 논쟁 

지구적 관심영역  생명공학기술 관련 이슈, 기후변화 

  사실 이러한 생명정책 이슈들은 국민의의 삶의 질과 긴 하게 연결되며 특히 표에서 제시한 생활행

정학의 특성 중 적실성 차원에서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것과 직결된다. Meye-Emerick(2007: 704)은  

행정학자와 실무가들이 항상 생명정치학과 관련되어 왔으며 생명정치적인 지식 없이 생명이슈에 대해 

윤리적인 대화를 하거나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학에서 이러한 논의는 

적절하고 필요하며 행정학은 생명과학으로부터 배울 점도 많고 가르칠 점도 많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활행정학은 인간 삶의 질과 현실에 초점을 두어 국민이 고통 받는 문제의 해결

에 대한 메커니즘의 이해와 지식의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생활행정학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한 행

정학문공동체의 환경에 적응하고 내부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성숙기 행정학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것이다.  행정학회는 작년  2006년 50주년을 맞이하여  행정학의 회고와 전망 및 과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그동안 행정을 연구하는 학문공동체의  선배들과 동료들 및 후배들의 계속적

인 노력으로  많은 업적이 축적되어  행정학은 큰 발전을 보게 되어왔다. 여기에 힘입어 행정학은  발

아기에서 성장기를 거쳐  표에서처럼 이제는 성숙기에 입문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여겨진다(조무성, 



법 무

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사 회 건

강

국 방

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사 회 건

강 

행 정

각부 
  문제해결의 구체적 내용 

건강 차

원

기 획

재 정

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

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

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문제를 해결한다)

사 회 건

강,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

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마 음 건

강

사 회 건

강

외 교

통 상

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

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사 회 건

강

환 경 건

강

통 일

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

한 사무를 관장한다.

마 음 건

강 

사 회 건

강 

1998,2002, 2006).8)  행정학문공동체가 급격한 환경변화, 사회문제의 양적 증대와 질적 심화의 가속

화, 국가기능과 행정실제의 변화의 가속화, NGO의 역할증대라는 환경에 적응하고 행정학의 정체성과 

적실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제시되었다(조무성, 1998, 1999, 2002). 

  생활행정학은 삶의 질에 초점을 두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생활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행정현상에 

관한 체계적 연구 또는 지식이다(Rudner, 1966:7-8; 조무성, 1998). 생활행정학의 행정은 생활공간에

서 일어나는 사건으로부터 정부 또는 그 하위단위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역동적 과정 또는 활동

이다(조무성, 1998, 2002). 생활행정학의 목적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곧 전인건강을  행정개념을 적

용해 보면 <표14> 와 같다. 9)

<표 14> 생활행정학에서 본  15개 부처의 행정개념 

8)  여기에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  이종범(2006: 29-30)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를 창조태동기로 보

면서 아직 성숙기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한다. 성숙한다는 것은  나무의 열매가 익어가는 것이다, 나무

에 모든 열매가 한꺼번에 익을 수 없고 한 두 개씩 익으면서 점차 많아지는 것이다. 그동안 훌륭한 선배

학자들이 견인차가 되어 익은 열매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2005년 추계 행정학회에서 

경제학회, 사회학회, 교육학회, 언론학회, 심리학회의 전임회장들과 정치학회의 현회장이 함께 “한국화 담

론의 학문적 의의와 과제”를  토론함으로  행정학의 학제적 접근을 시도한 시간을 가졌고 뜻있는 학자들

이 봉사정신으로  NGO 활동을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  많은 학자들이 정부에 참여하여 정책

적 조언을 했다. 영문 잡지를 통해 국제화의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아시아와 유럽의 학자들

이 함께 모여 토론을 하면서 보편성의 지평을 넓혔다. 이러한 징조들을 종합하여  성숙기의 문턱에 서있

다고 판단한다.

9) 사무를 관장한다를 문제를 해결한다로 바꾸어 생각하면  정부조직의 할 일이 더욱 선명해진다.



몸건강 

행 정

안 전

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

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

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사 회 건

강 

환 경 건

강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사 회 건

강 

마 음 건

강 

몸건강 

농 수

산 식

품부 

농산·수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물 유

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사 회 건

강 

몸건강 

지 식

경 제

부 

상업·무역·공업, 외국인 투자, 정보통신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에너

지·지하자원,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사 회 건

강 

환 경 건

강 

보 건

복 지

가 족

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아동

(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청소년·노인·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

몸건강 

마 음 건

강 

사 회 건

강

환 경

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환 경 건

강 

몸건강

노 동

부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

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그 밖에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  

사 회 건

강 

몸건강 

여 성

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다

사 회 건

강

국 토

해 양

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

무를 관장한다.

사 회 건

강

  2)   생활행정학과 건강도시연구와의 관계 

   행정과 건강도시가 긴 한 연관이 있듯이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생활행정학과 건강도시연구는 

긴 한 연관성이 있다.  행정학자가 건강도시 연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도시연구는  행정실제에 있어  행정의 본질과 목적에 긴 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행정의 

본질은  어원적으로나 헌법의 규정으로 볼 때 국민에 대한 봉사이다.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국민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제시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건강도시프로젝트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모여 있다. 



   둘째 건강도시는 국민의 생활의 고통을 감싸는 민생행정 곧 생활행정의 원천이다. 행정서비스를  국민의 

피부로 느끼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다. 건강도시의 프로젝트는 이 땅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

통 받는 사람들 뿐 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셋째,  행정학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삶의 질 향상이라는 행정학의 궁극목적에 부합되며 사회과학 내

부에서 느끼는 정체성의 위기를  돌파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건강도시를 연구대상을 

할 때  규범적 ․경험적 ․처방적인 종합적인 연구지향을 통해  행정학의 적실성을 높이고  다른 학문분야와 연

결이 보다 쉬워지기 때문이다. 건강도시는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시를 진단하고 그 원인

을 토대로 처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도시 건강이라는  규범적인 성격과 진단이라는 경험적 탐구와 해결

책이라는 처방적 연구가 뒷받침된다.  

    넷째, 건강도시에 대한 학제적인 집중적 연구와 행정의 총체적 노력은 그동안 실패한 개혁의 방향을 바

로 잡고 개혁의 열매를 맺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건강도시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도시공동

체 구성원의 공통의 목적이다.  개혁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갈등을 최대한 줄이고 공통분모를 향해 힘을 집

중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건강도시연구는  세계화와 지역화에 긴 하게 연결되어 있다.  건강도시 연구는  세계의 여러 나

라에서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그 이론을 처방으로 바꾸는 실천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 있다.  

건강도시는 유럽 미국 아프리카 서태평양 지역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사적 산물이다. 

    건강도시는   성장기 행정학인 기존의 성장기 행정학(1971-2005)을 성숙기 행정학인 생활행정학

으로  행정학(2006-)으로 발전하는 동인이 될 수 있다. 건강도시의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행정이 추구하는 본연의 자세와 부합되고 행정학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과 일치한다.  

 

  <표 13>은   건강도시와 건강도시프로젝트가   생활행정학의 각 차원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를  정리한 것이다. 행정학자들의 세계관 차원에서 이론적 차원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적실성 차원에서 

건강도시와 건강도시프로젝트는 중요한 함의를 가질 것이다. 현재의 행정학이 갖는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봉사의 학문으로 거듭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13> 생활행정학과 건강도시와의 연계성 





3.  생활행정학의 관점의 건강도시 사업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청계천 복원사업과  2004년에 가입한 서울시, 창원시, 원주

시, 부산진구를  중심으로 다루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사업은 행정조직 특히  지방행정조직을 통해서 

수행된다. 

 

(1) 청계천 복원사업 

     

       청계천 복원사업은 우리나라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 건강도시 사업이다.

 이 명박 시장 당선자에 의해    2002년 6월 17일  시장직무인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0) 이 때 

청계천 복원사업의 추진방향의  골격이 마련되었는데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으로 제시한 국가적 사

업의 인식,  긱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시민회의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

원, 교통, 민원 대책 등 분야별 서울시의 사전준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명박시장은   7월 2일   서울시에 복원추진본부를,  7월 4일 서울 시정연구원 내에   청계천 복

원연구단을,   9월 18일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구성 및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민위원회를 각

각 구성하여  삼각추진체제를   출범시켰다. 이것은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시스템이었다(황기연, 

2005: 121-124).  

        삼각추진체제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주체인 서울시와 환경속에 있는 이해관계자인 시민들 간

에  합의를 이루고  상반되는 방향을 극소화시키며 문제해결의 힘의 방향을 수렴하고  상생의 관점

에서 문제해결의 힘을 축적하기 위해 애를 썼다(황기연, 2005: 123-132).  2003년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의 청사진인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다.   청계천원사업의 성과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황기연 307-321).

<표 11>  청계천 복원사업의 성과 

성과 성격

 안전하고 청결한 물리적 환경 고가도로의 위험의 없어지고 오수와 악취를 제거 

하천중심의 도시생태환경 개선 청계천복원사업에서 정릉천 성북천의 복원등 파급효과  

 보행대중 교통의 선도 시설물과 차량 중심에서 대중교통과 사람중심으로 변화

 강남･북 지역 균형발전기여 청계천변의 건물임대료와 지가 상승, 아파트분양 증가 등  

 효과적인 갈등관리 청계천 상인 등과의 갈등에 대한 성공적인 협상

 역사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  청계천의 역사와 묻혔던  교각 등의 유래의 탐방과 방문

 관광자원과 국가 홍보 국내외 많은 사람의 방문

상가지역의 변화와  투자 조짐   상가지역의 수요증가와 동북아 금융 중심지로의 준비 

10)  여기에는  이재오 의원이  위원장으로, 조광권 선거캠프 정책팀장이  간사로 참여했고, 청계천 살리기 

연구회의 핵심구성원인 연세대 노수홍 교수, 한양대 원제무 교수, 교원대 정동양, 한양대 원제무, 서울대 

양윤재 교수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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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의 사업 

 <표 14 > 서울시의 기존 사업과 향후 사업의 내용 

 (3) 창원시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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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창원시의 기존사업과 향후 사업의 내용 

(4)  원주시의  건강도시 사업 

<표16> 원주시의 기존의 건강도시 사업과 향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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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진구의 건강도시 사업 

<  표 17 > 부산진구의 건강도시 기존 사업과 향후의 사업내용

III  샬롬공동체의 신학적 관점  

      1. 성경 속에 나타난 도시 

  성경에 119개의  많은 도시가  나타난다고 한다(Claerbaut, 2005:5) . 구약과 신약에서 도시는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구약에서 가인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좇아 에녹시를 건설했다. 아브라함은 갈대

아 우르를 떠나 바벨론 남부의 하란으로 갔다.  구약선지자는 회개의 전도 뿐 아니라 도시계획에 관여

했다. 요나는 니느웨에 회개를 요구했다. 느헤미아는 예루살렘의 도시갱신을 위해 힘썼다.

신약에서 도시는 여전히 중심에 서 있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다섯 차례 정도 방문했다. 

나사렛, 베다니,  가버나움, 다른 도시를 방문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

신에는 어떻게 믿음과 교회가 고대세계의 도시에서 성장하는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바나바는 선교를 

위해 교회를 안디옥에서 교회를  개척했다. 바울은 당시 지적 능력을 구가하는 도시인 아테네에 갔고 

항구도시인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 바울은 죄수지만 160만이 산 로마에서 지칠 줄 모르고 

복음사역을 했다. 구약 예언자들에게  예루살렘은 회복된 거룩한 땅의 종교적 중심지로서 특별한 중요

성을 가진다(겔45:1-6)(Arnold, 2000: 639-640).  이와 대조적으로 고대 바벨론은 하나님 백성들의 

사악한 무자비한 적이 었다.  계시록에 새 바벨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의 도래가 기술된다. 새 예루살

렘은 거룩한 도시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처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두 도시의 대조는  우리

가 한평생 영원한 도시를 향해서 가는 중이라는 것을 잘 말해 준다.   이처럼 성경의 여러 곳에서 도

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다루어지고 있다.

   



        2. 자유주의신학의 현실참여     

  자유주의 신학(liberation theology)은 서구의 전통적 신학을 세가지 점에서 비판한다(Kirk, 

1989:18). 첫째, 복음의 의미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신학의 책임은 사회 정치적 변화보다는 존재적 의

미를 추구함으로써 이루어 진다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신학은 서구의 생활관점의 보다 

깊이 배어온 개인주의를 강화시켜왔다. 둘째, 이러한 학문은 종종 경력을 쌓기 위해 주로 그 자체가 목

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수행된 많은 연구가 사회적으로 선교학적으로 적실성이 없다. 세번째, 

많은 신학이슈가 지적인 문제인 것처럼 다루어 진다.  이러한 비판은  신학의 주변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문의 추국에 있어 신학의  핵심전제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고  신학의 새로운 방식을  갖게 하는 것

이다. 유럽의 정치신학이 이런 형태에 속한다. 사회정치적 차원에서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을 강조하며  

6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독재권력의 억압과 다국적 기업의 경제적 착취에 대항하여 가난한 자를 빈곤

에서 해방하려는 남미의 해방신학이 여기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의 6-70년대 인권 유린과 착취 대상이 

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민중신학도 이러한 신학에 해당한다(윤철호, 2002:91-93). 11). .  

  자유주의 신학은 신학적 과제를 이해하는데 최소한 네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있다(Kirk, 

1989:19-22) ). 첫째, 교회의 생각과 실천에 대해 비판적인 반성으로 행동한다. 그러한 기능중의 하나

는 교회제도안에서 운영되는 권력을  점검하고 이에 따라 전도와 목회 및 정치관여의 정도를 결정한다. 

둘째, 교회가 스스로 발견하는 역사적 상황은 선교를 고려하는 출발점이다. 어떤 해방신학자는 이것을 

첫 번째 책 (the first book ) 또는 생명의 책이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두 번째 책 (second 

text)을 읽고  해석하는 필수적인 맥락이라고 한다. 신학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어떤 특정

한 사회의 경제와 사회의 실재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다. 신학적 반성은 현대의 신학의 되려면  현대의 

자료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실재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빈곤의 토착적 성격이고 현대의 개발프로젝트가 빈부간의  큰 격

차를 줄이는데 실패했다는 측면이다. 셋째, 신학은 구체적인 반성을 위해서 사회과학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학이 선교학 분야라면 사회가 작동하는 방법 특히 경제구조가 인구의 특별한 계

층에게 유리하고 다른 계층에게 불리한 것과 싸워야 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경제체제와 사회체제의 구

조적 분석을 도입해야 된다는 점이다.  해방신학은 일반적으로 맑시즘의 자본주의 비판을 널리 받아 

드려 왔다. 넷째, 신학은 이데올로기와 결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신학자들은 사회갈등이 특정한 경제 

정치상황의 부분이며 포장이라는 사실을 직면해야 한다. 

 

      3.   복음주의의  사회적 관심  

11) 유럽의 정치신학을 대표하는 학자로 희망의 신학을 제창한  몰트만 , 후기 몰트만 학자인   죌레, 카톨

릭 신학자인 메츠를 들 수 있고  남미 해방신학자는  페루의 신부이며 신학자이며 「해방신학( The 

Theology of Liberation: History , Politics, Salvation, 1973)」의 저작인 구스타브 구티에레즈와 아르

헨티나의 감리교 출신으로 세계 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혁명적 상황에서의 신학함(Doing 

Theology in a Revolutionary Situation, 1975」의 저자인  보니노를 들 수 있으며 한국은 안병무가 대

표적이다( 윤철호, 91-133). , 



 복음주의(evangelicalism)는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비기독인들과  복음을 나누고 그들이 그 메시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고  지속적인 제자훈련을 위해 교회에 소속할 것이라는 의도 희망을 갖는 

입장이다(Sider et al.,2002:64).  이 정의의 요소를 나누어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단순히 말씀 또는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나눈다. 믿음은 들음에

서 나고 사랑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삶의 언어적 표출을 보충하는 것이다.  둘째, 말씀들 듣고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회개할 것이라는 희망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복음주의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멈

추는 것이 아니다. 대사명(마 28:19-20)에 잘 나타나 있다. 복음주의 궁극목적은 회개를 얻는 것이 아

니고 제자를 삼는 것이다.  제자 훈련 지향 복음주의는 비기독인들과 미지근한 신자들 및 교회를 떠난 

기독인들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복음주의는 이러한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공동체에 어떤 분을 인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실제로 복음주의를 표방하면서 셋째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드리는데 까지 이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게 된다.  죤 스타

트 목사는 복음주의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  무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을 보다 깊게 말하고 있다(존스토

트, 2005:22-26). 18세기와 19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나 사회개혁운동의 열매는 복음주의가 출

발점이  되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 그리고 미국의 찰스 피니는 복음주의 기초해서 사회개혁이 결실

을 보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다. 요한 웨슬레가 노예해방을 주도한 월버포스에 미친 영향 그리고 찰스

피니의 반노예투쟁에 평생을 바친  테오도르 웰드가 대표적인 경우다.   하지만 20세기 휩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방어 내지 균형감각의 미흡으로 사회적 관심이  복음주의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빛을 잃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스토트는 데이비드 모그 박사의 연구를 참고하여  복음주의가 사회적 관심에서 멀

어진 이유를 몇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20세기 들어서면서 유럽과 미국의 교회를 휩쓴 신학적 자유주의의 싸움이다. 자유주의자들은 

복음을 소홀히 한다는 일종의 배신에 대해 여기에 방어를 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소홀히 하게 된 것이

다. 이 때 근본적인 것들(The Fundamentals)j의 열두권짜리 소책자가 만들어졌다. 이것 때문에 근본주

의(fundamentalism)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둘째로, 복음주의자들은 신학적 자유주의자가 발전시

키는 사회복음에 대해 반발했다. 라이센부쉬는 그의 첫 번째 책 기독교와 사회적 위기 (Christianity 

and the Social Crisis)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단순한 형태의 공산주의 혹은 기독교 사회주의를 주

창했다. 그는 구원받은 영혼의 옛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새 복음의 차이점을 비교했다.  그는  개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와 조화가 되도록 지상의 삶의 변혁시키는 것과  기독

교의 본질적 목적은 모든 인간관계를 쇄신함으로 인간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

한다.  세 번째 책 사회복음의 신학(A Theology for the Social Gospe, 1917)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

나님의 뜻에 따른 조직된 인류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복음주의자는 개인적 차원의 자

선행위에 집중했고 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는 움추려 들었다.   셋째, 1 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의 

악이 폭로됨으로 환멸과 비관주의가 만연한 점이다. 이전의 사회프로그램이 실패함으로 인간과 인간의 

사회에 대한 개혁의 가능성을 가지지 못했다. 넷째, 현재의  악한 세상이 개선되거나 구속될 것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인 전천년설이 만연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세상이 계속 악화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바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은 사회적인 개혁 프로그램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기독교가 중

산층에 전파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며 밑바닥 사람의 생활을 잘 이해하지 면이 있다



사건  내용 

1947년 칼 헨리의 저서 
 현대 근본주의 불편한 양심 

(The Uneasy Conscience of Modern Fundamentals )

1966년 휘튼 선언 
세계선교대회에서 복음전도가 우선이며  인종적 평등,  인간의 

자유, 모든 형태의 사회정의를 위해 공개적인 노력 강조 

1967년 제 1차 전국 복음주

의 영국 국교도 대회 

킬 대학에서 열렸고 영국교회복음주의자들이 보다 넓은 범위

의 교회와 세속사회에 대해 관심부족을 회개하고 큰 관심다짐

1974년 국제세계복음화대회 

스위스 로잔에서 150개국 2700명 이상이  온 땅이 그 분의 

음성을 듣게 하라는 표어로 로잔언약에 서명. 하나님의 목적,

성경의 권위, 그리스도의 유일성, 복음전도의 본질, 다섯째 그

리스도의 사회책임에서 복음전도와 사회정치참여는 의무의 일

부로 사회적 책임의 전환점 마련 

1982년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협의회 

로자위원회와 세계복음주의협의회의 공동후원하에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복음주의의 헌신이라는 보고서 발행 

1988년 소금과 빛이라는 협

의회 개최 

영국에서 복음주의 동맹,  눈물기금, 복음주의 선교동맹,  공동

후원으로 신학적 정치적 관점이 다르더라도 복음전도 사회적 

관심의 통합 및 총체적 비전의 증진노력 

1996년 전국복음주의자  총

회 

2700명의 복음주의 지도자가 모임. “어떤 삶의 영역에도 하나

님의 주권적 통치 밖에 있지 않다”는 본머스 선언  ...

는 점이다.  

  양차대전을 거치면서 복음주의의 사회적 관심이 약화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복음주의의 사회적 관심과 관련된 주요한 사건을 다음 <표 19  >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19>   복음주의 사회적 관심관련 주요사건 

5. 공적신학의 사회적 관심 

  공적 신학(Public theology)은   최근에  자유주의와  복음주의 진영에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이형기, 2008; 이승구, 2008, 김경재 2008) . 12) 신학자에 따라서는  공적 

신학을 공공신학으로  부르기도 한다. 13)  신학이라는 말을 수식하는 공적(Public)이라는 말을 어떻게 

12) 김경재 교수는  “공공의 신학에 관한  개신교의 두흐름”에서 보수적 기독교의 사유의 신앙과 진보적 기

독교의 참여 신앙을 다루고 있다..  이형기 교수는 “공적 신학의 지평:  하나님 나라”에서  두 진영을 아

울러서 학자들을 소개하며 이승구 교수는 “공적 신학에 대한 개혁파적 접근 ”에서 개혁파에 초점을 맞추

어서 접근한다.  세계 교회협의회(WCC)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세계복음주의 연맹(WEA)에서는 홈

페이지에 복음주의 공적 신학부서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 10월 6일 기윤실 20주년 기념 공공

신학 전문가 집담회를 가졌다.  올해   10월 15일   장신대에서 열린  소망신학 포럼과  10월 24일 동

신교회에서 열린 미래 목회 포럼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 

13) 이승구 교수는  public square를  공적 영역으로 번역해 왔으므로 여기에 좇아 공적 신학으로 번역하고 



규정하는가는 공적신학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중요하다. Cady는 공공신학에서  공적인 의미를  세가지

로 지적 한다(Philip Ziegler, 2002). 첫째, 공적신학은 합리적인 대화와 일치하는 어떤 방법적 특징

(methodological charactersitics)을  채택한다.  둘째,  수사적인 방식(rhetorical style)을 전문적인 

신학자적인 집단을 넘어 보다 넓은 국민과 의식적으로 소통한다. 셋째, 정치적 실제를 보증하는  일반

인의 삶(common life)을 발전하고 변화하는데 초점을 둔 실제적인 의제를 채택하는데 있다.  

Stackhouse도 세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공적신학은 공통적인 인간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의미

와 범위가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방향의 기능으로서 파악된다. 공적 신학은 안정적인 생산적이며 다원

화된 사회를 위한  신적경륜의 자원(( theonomous resources) 을  돌본다.  둘째, 특별한 이성의 양식

으로 접근한다. 아이디어가 개방된 시장에서 판단의 실제적이거나 여타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생

존가능성과  능력에 의해  인간마음의 세계적 차원을 확신시키는 방법으로 비신학적인 국민대화를 평

가하고 인도한다.  셋째,  이러한 메시지를  인구집단에게 전하는 실천가등의 기능이다.  두 사람의 입

장은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의미의 범위를 갖고 있다. 보편적 합리성,  신학자집단을 넘어 국민

과의 넓은 의사소통,  실천적인데 초점을 둔다. 

  공적 신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Forrester(2004)는  공적 신학이 회

개와 회심의 희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복음주의적 신학(evangelical theology)은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교회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복음을 전하고 성찬을 시행하는 고유한 기능 이전

에 도시의 복지(welfare)를 추구하는 신학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공적 신학은 종종 자신의 의제로서 세

상의 의제나 지역의 의제를 택하며 좋은 사회 건설,  악의 제어,  폭력 억제, 국민통합,  공적영역내의 

화해 등을 돕기 위해서 신앙의 금고 (treasury of faith)로부터 특징적이고 건설적인 통찰력을 제공하

는 것을 추구한다. 즉 Stackhouse가 말한 바와 같이 공적 신학은   종교적 공중(religious public)에 

초점을 두기보다 정치적 공중(political public), 학문적 공중(academic public), 경제적 공중(economic 

public)에 더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Stackhouse, 1997).   

   Dackson(2006)은  공적 신학의 특징을 네가지로 지적한다. 첫째 현재 일어나는  도전에 반응하는 

상황적(contextual)이어야 한다. 특히 그러한 도전이 기독교의 전제에 대해 적대적일 때 더욱 그러하다. 

둘째, 비신학적인 정보원의 통찰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학제적(interdisciplinary)이어야 한다. 셋째, 실

천지향적이며(praxis- oriented)   수행되어야 (permotive) 한다.  넷째 종교적으로 다원화된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반응하기 위해서 핵심을 가진 전통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적신학은 현실 속에서  자유주의신학과 복음주의신학의 공통분모를 찾고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

는 바탕이 된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야 할 문제가 공통분모가 크다는 뜻이다. 국제적으로나 국

내에서 다루는 문제는  비슷한 범위에 속한다. 예컨대 세계화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환경, 공적 신학의 체계화  등의 문제는 공통관심사가 될 수 있다(이형기, 2008; 이승구 2008). 

  이러한 자유유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의  현실문제에 대한 공통분모를  갖더라도  각 신학이 갖

는 전제가 다르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다를 수 있다.  자유주의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의  연속선상

에서 성경관, 구원관, 종말론 등에 여러 가지 다른 전제의 입장이 존재한다.14)     

있고  새세대 교회윤리 연구소(2008),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것인가 와    문시영(2007).  공공신학이

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윤실의 집답회와 소망신학 포럼에서는  공공신학의 용어를  목회포럼에서는  다

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6.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샬롬 공동체의 입장 

     자유주의 입장은  복음의 본질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역사적 

상황이 복음의 출발점이 될 수 없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점을 놓치고 있다.  

복음주의는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복음주의권의   

현실 교회의 모습이나 기독인들은  여전히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다.   Sider et al(2005: 111)

가 말한 복음주의와 사회책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들을 통합시키는 관점이 약하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고  거룩한 생활과 속된 생활을 분리하며 구원과 성화를 분리하여 연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교인수에 비해 현실문화를 변화시키는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리처드 니이

버(2007:311-318)의 변혁하는 그리스도의 입장에 대부분의  교회가 서있지 않다.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 현실에 대한 관심과 변화를 이어 가며  나아갈 수 있는가 ?  이것

이 우리의 고민이다. 공적 신학에서도 그 전제가 복음의 본질을 전제하지 않으면 뿌리 없는 나무가 생

명력을 받아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를 위한 샬롬공동체의 입장이다. 이러한 샬롬 공동체의 입장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샬롬 커뮤니

티를 형성해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와 샬롬 커뮤니티 형

성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1)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의 구

속이 전제가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완성되지 않았으며 완성된 종착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나

님나라는 교회의 모습에서 가장 분명하게 들어나며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확장되어 간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그리스도시며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존재가 들어가며 현재에도 영원한 미래에도 하나님의 백성 된다.  따라서 개인

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요 주가 되신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성령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이처럼 하나님나라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와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며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택한 전체 백성이 영

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수원에 비유된다. 상수원이 깨끗할수록  기독인의 

삶의 총체인 하류가 깨끗해질 수 있다. 교회가 거룩하면 기독인들의 삶이 거룩해지고 기독인들이 삶의 

거룩해지면 교회의 거룩성을 촉진시킨다. 교회의 건강함은 기독교문화의 번성을 가져와 건강한 시민문

화를 뿌리내리며 확산시키는 기초가 된다. 

14) 이승구교수는 개혁파 공적신학을 전개하는데 있어  기독교 증거, 교회안팎의 논의,  다른 학문 활용, 신

학적인 측면에서 유의할 점을 들면서 특히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론,  보편구원론의 함의를 가지지 않으며, 

만유재신론적인 방향의 전개가 안되며, 인간능력에 의한 변화의 시사를 지양하며,  하나님을 증언해야 된

다고 주장한다.  



   (2) 샬롬 공동체(shalom  community)의  신학의 관점     

    ① 샬롬의 개념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샬롬(shalom)이고  하나님 백성의 기술이 샬롬 공동체

(shalom community)이다(Linthicum, 2005: 4-6).   

 히브리어 shalom 이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397번   그리스어 eirene는  397번 나온다. 

샬롬은  단순히 평화(peace)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샬롬은 이보다 훨씬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 샬

롬은  안녕(weal), 복지( wealfare), 완전함(completeness), 화평케 함(to cause to be at peace), 화해(to 

make peace), 화목제물(peace offering), 휴식(at rest), 편함( at ease),  안보(secure), 안전( safe), 유종

의 미(to finish well), 번영(to prosper), 온전함(to be whole), 완벽함( to be perfect),  승리(to be 

victorious)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Linthicum, 2002).

  월터스토프(2007: 14)는  샬롬을  인간이 모든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아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즉 첫

쩨 샬롬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그 분을 기쁘게 섬기는 상태이다. 둘째,  샬롬

은 다른 인간들과  바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인간공동체가  기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셋째, 샬롬은 자

연과의 바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물리적 환경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불순종한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인 되었기에 구속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 전제되지 않은 한  다른 것의 관계회복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이룩되지 

않는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 전제가 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회복, 자신 내부의  모순적인 관계

의 회복, 자연과의 관계 회복의 결과로 이루지는 것이기에 성경적인 건강, 보다 분명히 말하면 성경적 전인

건강인 것이다. 성경적 전인건강은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건강이다. 

   

    ② 샬롬 커뮤티의 신학   

 Linthicum(2005)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의도로서 샬롬커뮤니티(shalom 

community)를 일관되게 주장 한다. 그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계시록의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

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의도의 비전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한다.15)

  샬롬이 실현되는 세가지 주요한 지표로  종교체제, 정치체제,  경제체제를 들고 있다.  그러한 지표

는 어느 사회이든지 종교, 정치, 경제 체제에 나타나 있다. 첫 번째 지표는 올바른 종교는   신념, 가

치, 종교적 실제가 사람들과 사회를 하나님과 역동적인 관계를 맺도록 현실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정

치지표로  정치체제가 정의롭고 자애롭게 행동하는가에 결정된다. 사회의  중재적 제도로서  교회는 

사회의 정치체제가 공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공정하게 하는 것과 특히 힘없는 사람을 긍휼이 여기는 과

제을 갖고 있다. 경제지표는 빈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그들의 부를 하나님의 선물 

15) 창세기 에덴,  출애굽기 제사장 왕국 거룩한 나라, 신명기  하나님의 친백성,  시편 하나님의 도시 시온, 

스가랴  거룩한 산 예수 하나님 나라, 바울 그리스도의 나라, 요한 주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계시록   

거룩한 시 새 예루살렘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곧 그들이 그것을 잘 위탁받은 자가 될수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공동의 부라고 인식해야 한다. 그

들이 그 부를 관리하는 최종목적은 사회의 모든 곳에 걸쳐있는 빈곤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

님의 의도와 괴리된 현실의 모습이 발견된다. 종교적 부패는 부에 대한 탐심을 가질 때 시작된다. 경제

부패는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착취하는 경제적 탐욕에 굴복할 때 나타난다. 정치부패는  백성을 

억압하는 일방적인 권력을 행사할 때  나타난다. 착취의 경제와 억압의 정치가  종교시스템과  담합하

는 경우가 생긴다.  그 이유는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억압은 백성쪽에서 반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고  

백성들이 그들의 반응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종교가 행사하는 신뢰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제의 지도자를 모방할 때 백성은 서로간의 착취자, 힘없는 자의 억압자, 사회의 통제자로 전락한다. 

  Linthicum은 바빌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이 70년후에 귀환한다는 약속을 선포한   예레미아의  메시

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주장한다. 예레미아는  바빌론의 포로로 살다가 죽을지

라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바빌론에 있는 것이고 이 장소에서 복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한 

계획을 실천할 때 약속이 실현된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

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29:7). 우리가 도시 안에 

있는 이유는 단순한 환경(environment) 때문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call from God)이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환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군대가 패하고  도시가 불타고  쇠사슬에 묶여 사막을 건너 바빌론에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바빌론의 악한 도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단순히 여기에 태어났고 여기에 이사하고 직장을 가지고  교육을 받

고 아내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지역사회

에 불러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한다.  하나님은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에 포로

로 불렀던  것과 꼭 같은 과업을 위해서 불렀다는 것이다. 즉 그 도시의 샬롬을 위해서 ----  평화, 

번성, 안녕,  온전함, 충만함,  화해를 위해서  말이다. 

  따라서 샬롬을 추구할 곳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닌 바빌론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극히 

혁명적인,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진술이었다. 그들의 평화로운 도시가 아닌 바빌론에서 개인적인, 

집단적인 샬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빌론이 갖는 성격은 이스라엘에 있어 악의 상징이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것은 타락의 실질적 상징이다.  바빌론을 향한 이러한 태도는 성경의 곳곳에 나

타나 있다. 바벨탑은 혼돈된 언어의 상징. 역사서와 선지서 바빌론은 악으로,  계시록에서 요한은 바빌

론이 하나님에 대항하는 인간의 문명과 억압의 정치와 경제적 탐욕과 착취를  상징을 나타낸다.  바빌

론이 악하고 어둠의 도시의 상징이라할지라도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바벨론을 변

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관계적 문화를 갖는 사람일지라도  도시의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과 가족이나 시민들을 위한 평화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평화의 대사로서 인간

사회의 가장 어두운 영역에 보내셨다. 

    그는 구약에서  못가진 자의 샬롬은  노예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나 해방과 직결된 

샬롬이고  가진자의 샬롬은  폭정하의 백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나 다윗처럼  안전한 백성이

나  잘 사는 백성에게 축복하는 샬롬이라고 한다.  신명기에서 이러한 관점을 잘 통합하고 있다. 



  “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

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

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

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6-9절 )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맏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

와 앞에 경배할 지어다.(신명기 26:1-10). 

  신약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농민)의 해방과 특히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스라엘의 선생들

이나 지주)의 책임을 강조하신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사회의 비전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을 가

진다.  그 회복은  힘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와 경제 정책과 부와 권력의 개인적 

사용으로 일어난다. 그 근거로 부자청년(눅 18:18-25),  세리 삭게오( 눅 19:1-10 ),  바리새인들(마태 

21:1-36)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들이 농부들이나 그의 제자들보다 더 악하다라는 면보다 그들이 갖

고 있는 선을 위한 잠재력을  낭비했다는 점이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

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

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

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

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

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

Linthicum의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샬롬의 구분은  소극적 의미에서 억압된 현상으로부터의 자유와   

적극적 의미에서 안정된 지위로부터의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하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 전제될 것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IV.  건강도시와  샬롬공동체의 공통분모  

        1.  건강도시와 샬롬공동체와의 비교 

    하나님이 의도한 세계는 샬롬공동체이다.  이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샬롬공동

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도 이루어지고 계속 이루어져야 할 샬롬공동체를 의미한다.  하나

님 나라는  현재에  도래되어 완성되는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4:15-12절에는 이러한 현재성을 나타내고 있다( 양용의, 2006:75-76). " 예수께서 그 자라

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

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3:31-33절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과 같으니라 "

  이사야 65 장을 예수님이 재림해서 누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나타낼 수 있지만  현재 불

완전하게 나마 성령의 능력으로  맛볼 수 있는 샬롬이 숨쉬는 공동체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김서택 

2008:495).   Linthicum은 후자의 입장에서  이사야 65장으로부터  샬롬커뮤니티의 특징을 다음과  

정리하고  있다.     

 

1) 모든 사람을 위한 남부럽지 않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여유있는 주거 (65:21-22)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

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

릴 것이며 

2 )적절한 수입과 삶의 의미와 초점을 제공하는 직업 (65:21-22)

3)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고 장수에 기여하고  유아사망을 종식시키는 보건의료 (65:20)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 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 

4) 안정되고 안전하며 상호지지적인 이웃(65: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

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5)건강하고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환경(65:20)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 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 

6) 부가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되어 사람들 간에 소득과 부와 직위와 신분에 있어서 큰 격차가 없

는 것 (21-23)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



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

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

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

과 같을 것임이라” 

7)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삶( 65:19,23)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

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

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이러한 특질은 건강도시의 특징과 상당히 중복되는 면을  갖고 있다. 다음과 같이 <표 20>과 같이 살

펴 볼 수 있다. 

   < 표 20>     건강도시와  이사야서   샬롬공동체의 특질 비교 



 건강도시와 샬롬커뮤티는  많은 유사점이 있다.  Forrester는 공적신학을 교회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복음을 전하고 성찬을 시행하는 고유한 기능이전에 도시의 복지(welfare)를 추구하는 신학이라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공적 신학은  건강도시를 추구한다.  그러나 건강도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이 불순종한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되었기에 구속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한  다른 것의 관계회복을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이룩되지 않는다. 같은 건강도시의 명

칭을 쓰더라도  성경적 건강도시 비성경적 건강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전제하는가의 여부에서  

그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건강도시의 특징은  이웃과 자신에 대한 사랑  및 환경에 대한 사랑을  지적

하지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은 명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경적 세계관과 문화를 통한 건강도시와 그렇

지 않은 건강도시가 이 지상에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샬롬 커뮤티는 성경적 세계관이 뿌리를 내

린  성경적 건강도시를 의미한다.  이 도시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 인간자신의 관계회복,  인간과 인간의 

관계회복, 인간과 자연과의 회복을 전제로 한  영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환경적 건강을 추구하

는 도시이다. 그러나  비성경적 건강도시는 예수님의 구속을 전제로 한  영적 건강을 추구하지 않을 지라도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환경적 건강을  추구한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에 다가가고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독인들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들은  영적 고통 외에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고통

으로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건강도시와  샬롬 공동체의 공통분모 

(1)  전인건강과 삶의 질의 공통분모 

  성경적 건강도시는 교회와 기독인들이 성경적 전인건강을 위해 애쓰는 도시이다.16) 교회의 자원을 통하

여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고통을 치유하는 도시이다. 성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이다. 그러

나  완벽한 성경적 건강도시는 지상에는 없다. 예수가 재림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상의 거룩한 도시인 

(Holy City)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 1-22: 5)은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신부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 17) 완벽한 성경적 건강도시는 궁극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전개되는  도시이다. 한편 성경적 건강도시는 참 사랑을 실현하는 

16)  

17)  새예루 살렘을 무엇으로 보는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사는 곳으로 보거나  백성의 공동체로 

보거나 이 양자를 같이 보는 경우의 입장이 있다,( 김서택 2005:853-4; 손영목 2007:281, 유동근2007 

유동근 629,  최세창, 2005:427) 



도시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도시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

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도시이다. 나아가 고통 받는 이웃을 사랑하는 도시이다. 자

기를 과시하기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의 욕구 충족이나 역할 수행 자원의 확보는 결국 자신을 위하는데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웃의 고통을 

해결하는 에너지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 현실에서 참사랑을 실현하는 것은 불완

전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다. 참사랑의 완벽한 실현은  주의 재림 시에 이루어진다. 

이 세상에는 모든 도시가 건강도시가 아니고 모든 건강도시가 다 성경적 건강도시라고 할 수 없다. 비

성경적 건강도시도 존재한다. 이러한 도시는 다른 종교와 세계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 성경의 건강

도시와 비성경적 건강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시에 확장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한 관계는 <그림 1>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도시는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사는 곳이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경우도 있고 다른 종

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거나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 등 다양하다. 도시에는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이나 가치가 있다. 기독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과 사이에 공유하는 

것이 무엇이 잇는가를 확인하고 살피면서 이러한 공통분모를 확장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비둘기 

같이 순결함과 뱀같이 지혜로움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한 것이다. 고통 받는 이

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의 질과 웰빙을 중요시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는 공통분모이

다. 이러한 공통분모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 비추게 하는 원천이 된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의 웰빙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야 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마태복음 5:16). 

예컨대 아프간에서 선교대행진을 한다고 모이고 과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러한 대행진 이전

에 그들과의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선행되었더라면 극단주의자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고 현재의 아

프간 사태가 이처럼 악화되거나 불신자로부터 필요이상의 오해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가지

고 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배타성을 갖고 있다. 그러

기타의 도시(건강도시외의 도시 )

일반적 시각의 건강

도시(다양한 세계관

과 문화 ) 

성경적 시각의 

건강도시(기독교 

세계관 문화 )

 이웃사랑 

삶의 질 

향상  

<그림 2> 일반적 의미의 건강도시와 성경

적 건강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

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사랑도 문제가 있지만 이웃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도 문제가 있다. 성

경적 건강도시는 하나님 사랑을 항상 생각하면서 고통 받는 이웃에 대한 생각도 멈춰서는 안 된다. 도

시 속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도시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 몸의 고통, 관계의 고통, 환경의 

고통에 대해 함께 아파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면 기독인들에 대한 불신자의 태도 달라졌을 것이고 기

독인들의 비율도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시간과 힘이 달리는 것을 스스로 깊이 

느꼈을 때 하나님께 능력과 건강 및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며 스스로 이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의미의 자기사랑이다 .

 돈을 사랑하는 배금주의, 쾌락을 추구하는 향락주의는 이웃사랑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웃에 손해를 

주는 이기적인 자기사랑 곧 이기주의인 것이다 (딤후 3: 1-5).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자기 사랑은 국

가라는 집의 기둥인 경제를 일으키며 기둥을 밑받침하는 주춧돌인 교육을 키우는 원천이 된다. 자본주

의를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원래의 자본주의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인 직업에 대

한 소명 의식, 근검, 절약, 개인의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말했다. 

이 땅의 봉사 정신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핵심적인 것이 천민자본주의 논리이다. 천민자본주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는 의식이다. 돈 버는 데 윤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자신

의 욕구를 채우고 잠재력을 개발하는 목적의식이 건강할 때 착하고 힘 있는 인재가 배출될 수 있다. 

설상 공부를 잘하더라고 공부를 통해서 자만심을 충족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사회는 악하고 힘센 사

람이 점점 많이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적 건강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를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도시인 것이다. 성경적 건강도시를 결정짓는 것은 경건에서 우러난 의를 행하며 

자신의 능력을 부지런히 개발하여 신앙인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도시 속에서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지키게 하라는 지상명령을 내렸다. 

예수님이 분부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다. 자기사랑은 명령을 안했을지라도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한다면 자신은 아마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왜냐하

면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을 보고 지나갈 정도로 이웃을 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를 사

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배고파 고통스러우면 상대방도 배고픈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을 이웃을 위해  치유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성경적 건강도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및 

자기사랑이 질서를 이루어가는 참사랑의 도시이다. 

 3. 성경적 건강도시화의 수준 

  어떤 도시가 어느 정도의 성경적 건강도시화를 이룩했는가를 보는 쉬운 방법은 그 도시의 전체인구 

중에 기독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는 것이다. 기독인의 전국 평균비율에 비추어 한 도시의 기독인의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다. 예컨대 갤럽이 2005년에 조사한 것처럼  전국 평균이 21%라고 하자. 만약 

어떤 도시의 40%라고 한다면 그 평균을 훨씬 넘는 것이고 10%미만이라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

을 의미한다. 10% 라면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기독인들의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성숙도가 낮으면 기독교 문화의 영향력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기독인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지라도 신앙의 성숙도가 높으면 기독교문화의 영향력



기독교문화 (수준

과 백분율)
단계 기독교문화의 수준 주기 비유 비기독교문화 

A급(90%이상 ) 

성숙기 

최상급 

성년기 

F1급(0-9%)

B급 (80-89%) 상급 F2급(10-19%) 

C급(70-79%) 중급 F3급(20-29%)

D급(60-69%) 하급 F4급(30-39%)

E급(50-59%) 과도기 F5급(40-49%)

F5급(41-49%)

성장기 

최상급 청년기 E 급(50-59%)

F4급(31-40%) 상급 청소년기 D 급(60-69%)

F3급(21-30%) 중급 소년기 C 급(70-79%) 

F2급 (10-19%) 하급 유아기 B 급(80-90%) 

F1급(0-9%) 발아기 초급 영아기 A 급(90% 이상 

은 더욱 크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기독교문화의 정도는 성경적 건강도시화의 수준을 보는데 양보다 

질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이다. 양으로도 질을 추정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다.  성경적 건강

도시를 측정하기 위해 비기독교문화와 기독교문화의 간격을 다음표로 정리해 볼 수 있다.18) 

  표에서 성경적 건강도시는 기독교문화가 우세한 도시이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기독

교문화의 비율은 단순히 기독인의 비율과 차이가 있다. 둘째, 성경적 건강도시화는 시에 따라 차이가 

난다. 셋째, 아직 시 단위로 성숙기에 접어든 성경적 건강도시는 없다. 기독교문화가 50% 이상인 것은 

성숙된 것으로 현실에 찾아보기 힘들다. 넷째, 기독교문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한 시민문화의 수준

이 높아진다. 다섯째, 기독교문화를 측정하기 위해 기독교가치와 생활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측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보다 이 방면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소기의 성과

를 얻을 수 있다. 여섯째, 성경적 건강도시화를 파악하는데 쉬운 방법으로 양적인 자료(기독교인수)를 

가지고 질적인 자료(기독교문화)를 추정하는 경우 양적인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인

들의 중복 등록 등이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포 교회의 경우  초창기 출석만 하고 나중에는 실

제로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례 교인 수, 학습교인 수 등의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

으면 양적 자료로부터 건강도시화 정도를 추정하는 데 더 많은 제약점을 가지게 된다. 현재 갤럽에서 

조사한 기독인 비율  21%로를 가지고 기독교문화를 추정하면 우리나라의 도시는 발아기를 거쳐 성장

기로서 유아기와 소년기 사이의 건강도시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이 약한 

것으로 보여 진다. 

  <표 7> 성경적 건강도시의 측정을 위한 기독교문화와 비기독교문화의 간격 

18) 기독교 문화를 측정하기 위해 10%의  간격을 두고 등급을 매기는 아이디어는 성적평가의 학점을  상한

선 A에서 D까지 두는데서 얻었다(조무성,  2000). 자의적일 수 있지만 수준의 차이를 10%로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모른다. 50-59%는 E로 표시했다. 기독교 문화 50% 미만은  비기독교 문화 60%이상

을 나타낸다.



V. 성경적 건강도시를 향하여  

 한국교회는  교인수의 감소와 부정적 이미지 증가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

강 도시가   WHO 건강도시연맹의 100개 도시 중 현재 41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고 계속 늘어 날 전

망에 있고  성경적 세계관의 뿌리를 지혜롭게 놓으면 성경적 건강도시 곧 샬롬공동체를 형성하는  절

호의 기회이다. 이러한 기회의 활용은  성경적 전인건강을 도시에 심는데  부단한 기도와 노력을 전제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샬롬 공동체인   성경적 건강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의 초점은  구주시며 

왕이신 예수님의 공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와 구성원으로

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지혜로운 협력을 통해 통합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Linthicum(2005)은 성경의 시각에서  권력(power)의 개념을 변혁을 위한 개념으로  탐구하며   관계

적 권력(relational power)의 개념을 통해 교회간의 협력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협력도  강조한

다.19) 

  물론 이러한 노력이  우리가 사는 도시를  샬롬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지 모르며  이 땅

에 지상천국을 실현하는 것과  같은 어느 자유주의 신학자의 낙관적 견해나  이 땅은  예수재림할 때까지 아

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전천년설적인 비관적인 복음주의자의 입장을 배격한다. 인간의 타락으로 죄악의  흙

탕물의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까지 도도히 흐를지라도  역사의 중요한 시기마다 깨끗한 지류가 흘러왔고 앞

으로도 흐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구성한 우리 각자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다(막 

12:30-31).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시,  이웃을 사랑하는 도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사

랑하는 도시가 바로   샬롬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동안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애 처음과 마지막 메시지에 초점을 두어  성경적 건강도시인 샬롬커뮤티를 형성하는 방

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19) Linthicum은  권력을  관계적 권력(relational power)과  일방적 권력(unlateral power)로 나누고 전자

를 다시 호혜적 권력(mutual power)와  상호적 권력(reciprocal power)로, 후자를  주도적 권력

(dominating power)과 구성적 권력(constitutional power)으로 나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지

도자들과 대치상황(confrontation)에 있을 때 백성들의 영향력을 통해 이러한 관계적 권력을 볼 수 있다

는  것이다. 예컨대 마태 21: 19-27에서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했을 때 ,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떤 권위로 이것을 행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의 질문을 던짐으로  그들이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했을 때 그들이 백성

을 무서워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관계적 권력을 통해  자기가 속한 교회와 이웃교회들의 지역
을 은행이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수익성이 없는 지역으로 명목을 붙이 그들을 몰아내는 것을 교회들
이 연합해서 은행의 담당자와 대치하여 막은 사례를 들고 있다.  기독인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사회의 구
조악에 대해 외면하거나 피상적인 접근을 하는데 대해 경청해야 할 시사점을 주고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
에게 섬김을 가르치고 서로 섬길 것을 가르쳤다. 이것이 일방적 권력과 다른 권력의 본질을 가르쳐 준다.  
삶의 질과 함께 권력의 본질을 분석하는 것은 공적 신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1. 샬롬커뮤티의  주체로서  교회의 거룩성 회복 

  개혁된 교회는 거룩성을 위해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거룩성이 희미해지면 

세속문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추한 교회가 되기 쉽다. 작은 교회라 할지

라도 거룩성을 지향할 때 아름다운 교회며 세속문화 속에서도  힘을 발휘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다. 규모가 큰 교회로서 거룩성을 유지한다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규모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교회의 거룩성이다(에드먼드 클라우니, 1995:96-104).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변혁의 주체는 그 동력을 상실하고 만다. 세상사람들과 문화를 변혁하려면  교회변혁이 전제가 되어야 한

다.20)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첫째 교회에 침투한 세속적 가치관

을 회개해야 한다.  이기주의, 물량주의, 결과중심주의 등을 회개해야 한다.  둘째,  예수중심의 공동체의식

이 미약한 점을 회개해야 한다. 예수님은  머리며  전체의 몸을 세워가도록 함께  협력해야 한다.   교파, 교

단, 지방색,  개교회 중심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교파가 다르더라도 건강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예

수중심의 몸된 지체의식을 협력하는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며 특히 같은 지역 내에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

다. 셋째, 반기독교문화에 대해 잠자고 있음을 회개해야 한다.  어둠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기독인은 비둘기 같이 순결하며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할 것이다.  이 땅에 건

강한 시민문화를 해치고 고통을 주는 세력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다니엘이 바벨론문화 속

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줄기차게 구했다(다니엘서 2:20).

예수님은   계시록의 일곱교회 중 4개의 교회에 대해서 엄중하게 회개를 명하신다.오늘날 왜 예수님이  회

개를 강조한 점을 깊이 되새겨 봐야 한다.  

  2.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본 받아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섬겨야 한다.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현실의 논리에는 맞지 않으나 성경의 논리는 맞는다. 예

수님이 본체 하나님인데 종의 형체로 오셔서   제자들을 섬김으로 키웠기 때문이다. 사림은 돈, 지식, 권력, 

인기, 미모, 명예 등이 많아질수록  겸손해기 어렵고 교만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성령을 통해서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도시의 고통과 문제는 큰 교회 든 작은 교회 든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  도시의 문제는  그 행정구

역으로 나누어진  구획내의 교회들이 힘을 합쳐 해결하는 것이 그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다.  

변혁의 성패는  도시 교회들의 자발적 참여에 있다.   우리나라에는 큰 교회들이 숫자로 보면 소수이고 영향

력을 많이 미치고 있다.  현재의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과 작은 교회 사이에 협력에 대한 장애요인이  존재

20) 21 세기 복음주의 권 선교를 위해 6권으로 만들어진   조사연구보고서인 세계의 연구(World Inquiry)에

서  사람과 교회 및 문화의 변혁을 핵심요소를 제시한다.  “The thesis of this book is that God is calling 
(God )out servants to act as catalysts in mobilizing the whole body of Christ to bless the nations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people, churches, and culture”



한다. 그것은  교인들의 수평이동에서 오는 작은 교회의 고민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의 변혁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큰 교회가 자원이 많고 영향력이 있으니  작은 교회들에 대해 같이 도시를 변화시키자

고  한들 동참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큰 교회가 예수중심의 교회연합의 촉매자와 봉사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로서는 통하지 않는다. 우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들이 위치

하고 있는 도시에 믿는 사람들의 비율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도시속의 불

신자들에 대한 공동어장을 공동 관리하는 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우선 큰 교회는  도시에 있는 중소 교회 

특히 작은 교회가  공동어장에서  사람 낚는 어부 역할을 잘하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재

훈련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실질적으로 작은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에 신앙인물을 훈련하는 

기독교정신문화원을  설립하여  작은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비용 없이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는 것도 돕는 것

의 예가 될 수 있다.

           

      3.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강한 사명감 고취

 

 기존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고통을 치유하는 데는 투철한 사명감

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통을 치유한다는 것은  장기적 안목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

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을 바쳐서 일편단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

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적 건강도시를 위한 프로그램은  깜짝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다.  자신이 사는 도시 속에서 샬롬을 심고 확산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평생 동안 

걸어 갈 수 있는 강한 집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하며 교회는 이러한 사람을 발굴해 내고  그렇게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은혜를 힘입어 옥에서도  주안에서 기뻐하며 믿음을 지키고 그 사명을 

완수했다( 사도행전 9:4-4, 고린도 후서 12-9-10, 빌립보서 4:10-11, 디모데 후서 4:7-8).   교회는 도시

를 변화시키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각 방면의 사람들에게 사명감을 고취시켜야 한다.

     4. 삶의 각 영역에 말씀을 지키는 제자들을 키워야 함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백성에게 하나님

의 나라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

다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4: 16-19).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역량을 가져야 한다.  제

자를 키우는 것은 건강 국가를  건설하는   핵심적인 대안이다.  국가라는 집은   대들보가 정치요   기둥이 

경제며  주춧돌이 교육이기 때문이다.  

 

     

<표 21>  성품과 힘의 강도에 따른 인간유형 

 



힘의     성품  착함 악함 

강함 I II

약함 III IV

 <표 21>에서   교육을 통해서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키우지 않고  악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키울 때 국

가의 기초는 부실해지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라는 집도 마찬가지이다.  도시문제 해결의 핵심

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도시에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악하고 힘센 사람들이고 고통을 덜고  고통을 주는 사

람을 통제하는 사람은 착하고 힘센 사람들이다.  

 교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환경, 기술,  농업, 공업,  수산업 등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키워야 한

다. 성경적 건강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는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지도자들에 의해 함께 만드는 것이

기  때문이다.  

 

5.  기독교 학문 직업 공동체 구축과  자원의 확보 

 성경적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들을 필요로 한다.   기독교 학문공동체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지식을 생산하고 분배하

는 학문공동체로서  여기에는 신학을 비롯한 인문사회 자연과학의 학문의 연구자와 교수 및  교원들로 구성

된다.   기독교 직업공동체는   기독교학문 공동체에서 생산된 지식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공동체로서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법, 환경, 사회,  교육 예술. 산업, 농업, 기술, 체육 등의 다양한 직업분야의  전문가들

이나  직업 종사자들을 포함한다(조무성, 1989).  기독교 학문공동체구축은  샬롬 공동체를 형성하는 바탕

이다.21) 

 6. 도시의 중요이슈  발견과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학문직업 공동체를  통해 해결하는 노력 

 

  도시에 공통된 이슈도 있지만  도시마다 다른 이슈를 갖고 있다. 예컨대   암 등 건강이나  취업에 대한 이

슈는 공통이슈가 될 수 있다. 우간다는 에이즈가  인도의 비하르 지역에서 빈곤과 문맹이  이슈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  춘천은 경제발전이 이슈지만 포항은 공해가 이슈가 된다. 예컨대  암의 이슈를 해결하기위해  

학문직업공동체의 자원을 연결할 수 있다.  학문공동체의 신학자는   생명중시의  가치를  성경적 세계관에 

비추어  탐구하고   기초의학자와 임상의학자는 암의 정체와 원인 및  메커니즘을 설명하며  암의 역학자는  

암의 발생빈도,  암사망자수를 조사연구하며  사회과학자는 암정책안을 만든다. 직업공동체에서 언론은  암

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입법부 국회의원은  암 통제를 위한 입법안 마련하고    행정 정책

관련 공무원은 합리적 암 정책을 입안하다.  공해문제 , 주택문제,   생명윤리문제, 복지문제, 의료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21) 



   7.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경적 건강도시를 위한 총체적 노력 

성경적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의 그림에서 처럼 생활양식의 부정적인 면(-)를 없

  < 그림 3>  성경적 건강도시를 위한 통합노력의 모형 

애고 긍정적인 면(+)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VI. 결론 : 요약 및 한계

 건강도시는  시민의 마음 몸 사회 환경의 건강인 전인건강을 위해서 시정부와 민간이 함께 애쓰는 도

시이다. 우리나라가 41개 도시가 WHO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되었다. 생활행정학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애쓰는 행정학이다.  샬롬커뮤니티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결과로서 성경적 건강도시를 

의미한다.  성경적 건강도시는  교회와 기독인들이 성경적 전인건강을 위해 애쓰는 도시이다. 성경적 

건강도시와 비성경적 건강도시는  기독교 세계관을 뿌리에 두고 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성경적 건강

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적 건강을 바탕으로 한다.  일반적의미의 건강도시와 샬롬커뮤티의 공통

분모는  이웃을 사랑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분모를 확대해 가는 것은 오늘날 교회

와 기독인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요한 전략이다.  따라서  샬롬커뮤티

인 성경적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메시지인 회개하며 제자를 키우는 주력해야 

한다. 기독인은 시민으로  건강도시를 위해서 힘써야 하고 교회는 다양한 자원을 통해  도시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환경적 고통을 치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본 논문의 한계는  많은 자료를 수집했음에도  도시에 관한 여러 신학적 입장이나 공적 신학에 대한 

충분한 독서를 하지 못했고 소화를 시키지 못한 점과 이 분야를  전공한 신학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

계를 가진다. 앞으로  뜻있는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필자처럼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학제적으로 연구

함으로써 성경적 건강도시인 샬롬커뮤니티 형성에  더 큰  연구의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교회공동체가  건강도시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성경

적 건강도시와 무엇이 괴리가 되었는지 왜 괴리가 되었는지 어떻게 괴리를 메꾸어  가야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의 추구가  미래의 연구과제이다. 

참고문헌

< 국내 >

간하배. (1994);도시화와 개인화 현상 .상담과  선교 .33-57

권용우.( 1998). 도시의이해.  박영사. 

김경재. (2006). 공공신학에 관한 한국개신교의 두흐름: 보수적 기독교의 사유화 신앙과  

         진보적 기독교의 참여의 신앙. 공공철학시리즈, 제 16권, 417-447(동경:      

             동경대학 출판회 )     

김남식.(2000). 도시선교의 신학적 이해. 신학지남. 겨울호(통권 제265호). 12.

김성욱. (2000). 21세기 도시선교를 위한 교회의 전략 신학지남 2000년 겨울호(통권 제  

      265   호).   

김서택. (2008)..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495.

김서택. (2005).  역사의 대드라마 요한계시록. 한국성서유니온 선교회.  853-4

김성태.(1994).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도시선교운동의 전략연구가을,겨울호(통권 제241

호), .               310 - 329

김영섭. (1996). "21세기 한국인의 삶의 질과 사회정책," 『21세기 한국행정론』. 

IVP 성경신학사전.(2000). Arnold, 도시  2000: 639-640.

리처드 니이버.(2007). 그리스도와 문화 . 서울: IVP.

마형락 (1997). 왜 , 선교사가 도시로 가야만 하는가 ?   활천 .

문시영. (2007).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 코리아.

손영목. (2007).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서울: 쿰란. 281

세시대교회윤리연구소. (2008).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서울:북 코리아. 

양용의( 2006).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서유니온 선교회.

월터스토프. (2007)  정의와 평화가 입맟출 때까지 .서울 : IVP,2007)

유동근. (2007).  요한계시록 강해. IMC 국제선교신학원 출판부 .  629

이달곤(1990). 1997 "삶의 질, 정치공동체와 개인의 자유(21세기 위원회 세미나 주제)," 21세기 행



사자료
인수위 백서(2008), 320쪽

이승구.,(2008). 공적 신학에 대한 개혁파적 접근. 미래목회포럼 신학심포지움 자료집. 44-59.

이형기, (2008). ,공적 신학의 지평: 하나님 나라- 한국교회의 공적 책임을 중심으로.. 미래목회포럼 신

학심포지움 자료집. 10-43.

정병관. (2005) .도시 중심 지역에서의 선교와 목회에 관한 고찰. 신학지남  봄호(통권  

       제  282 )208 -227 

조명한 ․ 차경효(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 집문당, 

조무성. (2007). 건강도시의 현황과 행정개혁의 방향 .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

집.

조무성 (2005). "건강도시의 성격과 전망: 생활행정학의 접근," 『한국행정학회하계학술

논문    집』

        (2002)  . 『한국행정인은 누구인가?: 삶의 질, 인간형, 행정문화, 모범사례』.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 『암과 싸우는 열가지 방법』.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1999)-. "생활행정학으로서의 행정학: 21세기 패러다임,"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1998)  . "생활행정학으로서의 한국행정학: 문제해결역동모형의 탐색," 『동계

학술대회발표논문집』 (1998).

조무성. (1989). 통합연구학회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학문연구자료집 2권 3호.

존스토트, (2005).  현대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IVP.

최세창. (2005).  요한계시록. 서울: 글벗사. 427. 

통계청.(2006).『사망원인통계연보』 .

하혜수.(1996).. "도시정부의 ‘삶의 질’ 결정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한림의대 가정의학교실( 1999).. 『삶의 질 측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고려의학, 

황기연외. (2005). 『프로젝트 청계천: 갈등관리전략』.  서울: 나남

 

    < 외국>

 Arnold & Breen Cooper.(1992). Geoffery M. Elements of Cancer. Boston: Jones 

and Bartllet Publishers, 

Conn Harvey  & Manuel  Ortiz  (2001). Urban Ministry. IVP.

Dackson, Wendy. (2006). Archibishop William Temple and Public Theology in a Post Christian  

                             Context. 240-242.

Forrester. Ducan B.(2004).  The Scope of Public Theology. Studies in Christian Ethics. vol.17. 

no.5,                            6-7.



Green bay,  Rogers &  Timothy Monsma( 2000).  Cities: Mission's New          

             Frontiers.      Grandrapids, MI: Barbooks.

Kirk, Andrew (1989) . A Different Task: Liberation Theology and Local          

     Theologies.  in Anthoney Harvey (ed); Theology in City.

Linthicum, Robert C.(2006). Building a People of Power. 4-22. Seattle, WA. 

Authentic and World Vision.  

Lyng, Stephen(1990). Holistic Health and Biomedical Medicine, A Counter System 

Analysis,. N. Y. : SUNY,. 

Phillips, David R. & Yola, Verhasselt. (1994). Introduction. In David R. Phillips & 

Verhasselet Yola, ed. Health and Development. N. Y. : Routledge, 1994.

Royal Commission on Environmental Pollution, 2007, The Urban Environment

Sheinfeld-Gorin, Sherri and Joan Arnold (2006). Health Promotion in Practice, 

sanfrancisco Ca: Jossey-Bass.

Sider et al.,(2002). Churches  that Make a Difference. Grandrapids,MI: 

BarberBooks. 

Stackhouse, Max L.(1997). Public Theology and Ethical Judgement. Theology Today. Vol 54, 

No.2,          165-7.

 Ziegler, Philip.(2002). God and Some Recent Public Theolo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Vol.4 No.2, 146-7.

< 인터넷 자료 >

http://www.kosis.kr

http://www.euro.who.int/healthy-cities/CitiesAndNetworks/20040227_3

http://www.who.dk/document/E56270.pdf

http://www.euro.who.int/document/e82653.pdf

http://www.who.dk/document/E56270.pdf

http://web.mit.edu/urbanupgrading/urbanenvironment/issues/key-UE-issues.html)


